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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ontrol parenting,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and peer attachment. The subjects were 2,346 1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0)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d by the use of 

SPSS 19.0.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control parenting operated as a major determining factor with the effect that peer attachment decreased as 

parents' control parenting levels increased. Second,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operated as a major determining factor 

with the effect that peer attachment increased as adolescents' ego-resiliency levels increased.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s' control parenting and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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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중학교 입학은 ‘1318’로 상징되는 청소년기의 공식적 입문

을 뜻한다. 청소년기에 공식적으로 입문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차 성징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변화도 경험한다. 학교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내 부모 

중심의 애착관계가 학교 내 친구 중심의 애착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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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다(Kerns, Tomich, & Kim, 2006).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와 지내면서 생각이나 

감정 또는 경험이나 문제를 함께 공유한 친구를 부모 이상의 중

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나 애착 대상으로 평가(Brown & Klute, 

2006)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에 입문

한 중학교 1학년에게 친구는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

ers)’로 평가될 만큼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친구 관계

가 중요해지면서 친구 관계의 질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Berndt, Hawkins, & Jiao, 

1999),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을 낮추는 등(Armsden 

et al, 1990; Neils & Rae, 2009) 심리 사회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 

친구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라

도 주의깊게 관리되고 지도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친구 관계의 질 중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이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와

의 정서적 결속이나 유대감을 의미하는 또래애착은 부모와 형

성한 애착의 질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ms-

den & Greenberg, 1987; Noom, Dekovic, & Meeus, 1999;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Bowlby를 위시한 애착이

론가들은 부모와 형성된 애착의 질이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

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의 토대라고 설명한다(Bowlby, 

1973, 1979, 1982; Jun & Lee, 2002; Meeus, Oosterwegel, 

& Vollebergh, 2002; Sroufe et al, 2005). 그리고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안정되지 못한 애착 관계는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Dekovic & Meeus, 1997; Granot & Mayse-

less, 2001; Allen et al, 2007)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

이 또래애착은 부모애착에 의해 영향받지만,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에 의해서도 영향 받

는 것(Dekovic & Meeus, 1997; Page & Bretherton, 2001; 

Gallarin & Alonso-Arbiol, 2012)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지지적인 경우 자녀의 적

응적인 또래애착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녀에게 권위를 강조하고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며 제

한 설정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기반으로 과잉간섭이나 기대를 하는 등의 제한적이

고 권력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응적인 또래애착을 위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 발달의 보호적 환경 요인이라면 제한적이고 권력

적인 양육행동은 또래애착 발달을 방해하는 위기적 환경 요인

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사항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이고 권력적이라해도 또래애착은 위협받

거나 방해받지 않고 적응성 있게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만 또래와 안정된 애

착을 형성(Wilkinson & Walford, 1998; Lailble et al, 2000; 

Nickerson & Nagel, 2004)하는 것과 같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이고 권력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래애착이 적응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기질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 개념을 적

용시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역경 또는 위협적 환경에

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보다 건강

하게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자아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

(Kremen & Block, 1998;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Rutter, 2007)한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제

한적이고 권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도 적응적 또래애착

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

이 역할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

스와 같은 역경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적 적응을 도모하도록 하

는 개인 내적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을 말한다. Block and Block(1980)에 

의해 제안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적 상황

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행동적 또는 정서적 문제

없이 적응적 모습을 나타내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 Block, 2002).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

람은 빈곤(Kim-Cohen et al, 2004)이나 학대(Lansford et al, 

2006), 가족 폭력(Howell, 2011) 등 부정적 환경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삶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자아탄력

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애착이론가들이 내적실행모델 개

념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제한적이고 권력적인 부모와의 관

계는 또래애착을 방해하는 부정적 환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라면 또래애착은 왜곡되지 

않고 적응적 형태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부모의 양

육행동이 제한적이고 권력적이라 할지라도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높다면 또래애착은 적응적 특성을 나

타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지니는 융통성 

있는 적응력이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제한적이고 권력적

인 양육행동 즉 통제적 양육행동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완충시킬 수도 있지만 또래애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친구관계가 개인적 기질이나 성격특성과 관련

있다는 연구(Stocker & Dunn, 1990; Pike & Atzaba-Poria, 

2003; Lee & Jang, 2011)를 고려해 보면, 기질적 인성 특성

인 자아탄력성 역시 친구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또래애착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상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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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resilience

control parenting peer attachment

Figure 1. Relationship control parenting and ego 

resilience with peer attachment

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초, 중, 고생의 또

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Yoo, Hong, 

& Choi, 2002)와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

교 1학년 자료를 토대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간에 정적 상

관이 있다고 보고한 Song and Kim(2012)의 자료가 있을 뿐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발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

황을 전제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

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개념

과 기능적 특성에 기반하여, 스트레스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안에서 나타

나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교육학용어사전

을 통해 살펴보면, 부모의 권력을 기반으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자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Seoul Na-

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으로 

자녀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제한적이고 지배적이며 엄

격하며 권력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동양권에서 일부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Shek, 2008)

되기도 하나, 서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양육

행동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

였다. 예를 들어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애정’의 

반대 축에 ‘적대’를, ‘자율’의 반대 축에 ‘통제’를 제시하였으

며, Rohner and Khaleque(2005)도 수용-거부, 자율-통제가 

양육방식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 차원이라 지적하면서, 통

제는 엄격함, 규율, 규제, 지시, 제한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나타

낸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을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표상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양육행동의 부정성과 역기능성을 표상하는 통제적 양육

행동의 특성 때문에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또래애착을 위

협할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낮은 초기 

청소년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질

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또래애착에 직접적 또는 완충

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주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재적 또는 조절적 역할을 

의미하는 완충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Figure 1>

과 같은 연구 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는 유의

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

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이 2010년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Ko-

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

종단패널조사 자료다.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 연구

에서는 또래 관계가 초기 청소년기에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중

학교 1학년 학생 자료는 78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인 

2,351명에 관한 자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 중 각 

문항에 성실 기입한 2,346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자 2,346명 중 남학생 1171명(49.9%), 여학생 1175명(50.1%)

이며 양친 부모와 사는 학생은 1994명(84.8%)이며 양친 부모

가 없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은 28명(1.2%)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75명(3.2%), 고졸 930명(39.6%), 대학졸 

1,025명(43.6%), 대학원 졸 138명(5.9%), 결측 183명(7.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78명(3.3%), 고졸 1,262

명(53.7%), 대학졸 793명(33.7%), 대학원 졸 60명(2.6%), 결측 

158명(6.7%)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표상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한 이 연

구에서는 Park et al.(2011)의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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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Max Mean(SD)

Peer attachment 1-4 2.02(.50)

Control parenting 1-4 2.53(.55)

Ego-resiliency 1-3.86 2.08(.4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eer Attachment, Control Parenting, and Ego-resiliency

였다. Park et al.(2011)은 Huh(2000)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2010)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Huh(2000)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의 11문항으로 구성된 요

인을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Park et al.(2011)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

면을 표상하는 것으로, 양육행동의 부정성과 역기능성을 표

상하기 위해 조작 정의한 이 연구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의미

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Park et al.(2011)의 통제

적 양육행동은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어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등의 내

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

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모든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척도

Block and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Yoo et 

al. (2004)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자료(2010) 14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

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

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척도

Armsden and Greenberg(1987)의 또래애착 척도(Inven-

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재구성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2010)를 사용하였다. ‘내 친

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등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

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9문항 중 의사소통과 신뢰 

문항(각 3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

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이다. 또래애착의 문항간 신

뢰도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자료(2010) 중 중학교 1학년 

초기 청소년의 자료 중 독립과 종속변인 모두를 성실하게 응

답한 2,346명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SPSS 19.0 프로그램의 

Pearson의 상관관계와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미만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 1, 2>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1, 2>를 해결하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 전에 독립 및 

종속 변인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항평균값에 기

초한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Table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문

항평균(표준편차)은 2.53(.55)을 나타냈다. 한편 자아탄력성

과 또래애착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문항평균(표준편차)이 

각각 2.08(.46)과 2.02(.50)를 나타냈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의 투입 순서를 서열 배치

하는 방법으로 1단계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

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부모의 통제

적 양육행동(A)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B)의 상호작용 

변인(A×B)을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하도록 서열화 하였다. 

2단계에서 투입되는 상호작용 변인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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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 step Variable
Peer attachment

adjR
2

△R
2

F(df)
B β

1 step 

Constant 18.26(.08)

.22 -
339.76***

(2, 2339)
Control parenting(A) -.09(.01) -.12***

Ego-resiliency(B) .32(.01) .46***

2 step

Constant 18.25(.08)

.23 .01
229.66***

(3, 2338)

Control parenting(A) -.09(.01) -.12***

Ego-resiliency(B) .32(.01) .46***

A×B .01(.002) .05**

**p < .01, ***p < .001

Table 3.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of Control Parenting and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Variables Peer attachment Control parenting(A) Ego-resiliency(B) A×B

Peer attachment 1

Control parenting(A) -.11*** 1

Ego-resiliency(B) .46*** .02 1

A×B .07** -.17*** -.01 1

**p < .01, ***p < .001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곱(A×B)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인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인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

(Park, 2003)을 각각 구한 후 이를 곱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과정을 통한 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더빈 왓슨(D-W)값,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더빈 왓슨(D-W)값은 2에 가까운 1.99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able 2>에 나타나 

듯 상관계수의 경우 최소 -.01에서 최대 .46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7에서 .99의 범위에서 그리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0-1.03 범위에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Yang, 2002)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β = 

-.12, p < .001)은 또래애착에 부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β = .46, p < .001)은 또래애착에 정적으로 각각 유의

한 영향을 미치나,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2단계에서 부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기 때문이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애착을 22% 설명하는 것(adjR
2 = .22, p < .001)으로 나타

났으며, 상호작용항(A×B)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1% 유의

미하게 더 증가(△R2 = .01)하여 총 23%를 설명하는 것(adjR
2 

= .23, 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절효과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

탄력성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낸 <Figure 2>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점수 분포 중 상

하위 30% 이상과 이하를 각각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집단에 따른 또래애착을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Figure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

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또래애

착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청소년 가운데 자아탄력성

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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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f Control Parenting and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구하고, 또래애착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낮은 또래애착을 보인다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다하더

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또래애착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1차년도 자료(2010) 가운데 중학교 1학년 학생 2,346명

의 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하는가를 부모

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

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과 자아탄력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

의 또래애착에 대해 주효과를 지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

적일수록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Bowlby(1973, 1979)를 위시한 애착이론가들이 강조

하는 내적작동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 내적작동모델에서는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의 돌봄

에 대한 기대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표상 즉 

내적작동모델의 원천이 되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맺는 능

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양육행동인 비일관적이며 과잉기대적이고 과잉간섭과 같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초기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 지지와 우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방

해함으로써 낮은 또래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보는 초기 청소

년기라 해도 부정적 양육행동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험은 소홀히 볼 수 없는 유해한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급부상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을 또래애착 측면

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건강한 내적표상모델

을 형성할 수 있는 양육행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양육행

동을 매개로 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 안에서 내적표상모

델이 건강하게 형성되어진다면 이를 기반으로 초기 청소년

은 또래관계에서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과 청

소년들이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Wer-

ner & Smith, 1992; Herman-Stahl & Petersen, 1996; Chung 

& Yoo, 2008)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성인애착이 또래애착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 사회적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친

밀감임을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보다 높은 또

래애착을 나타내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성인애착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Na & Ahn, 2011)와 유사

하다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

해 좌절하지 않고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긴장감이나 불편감보다 정서적 친밀감이나 소통감을 또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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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나타낸 것이라 보여진다. 

둘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은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 <Figur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

동이 높아질 때 또래애착은 낮아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

단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진다고 해서 또래

애착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

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또래애착이 유

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또래애

착은 낮아진다. 그 상황에서 자아탄력성까지 낮아지면 또래

애착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도 자아탄력성이 높다면 또래애착은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으로써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방어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초기 청소년

의 또래애착 발달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자아탄력성

은 위기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초기 청소

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

의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력 증가가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

이 1% (△R2 = .01)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

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

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긴

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기

질적 인성 특성의 개인 내적 변인이라는 주장(Block & Kre-

men, 1996; Klohnen, 1996)을 고려해 볼 때, 초기 청소년기 

또래애착을 위협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는 개인 안에 내재해 있는 자아탄력성의 기능을 최대

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Table 3>에서는 초기 청소

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자

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과 함께 초기 청소년의 또

래애착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β = -.12)보다 자아탄력성

(β = .46)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

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이

라는 기질적 인성 특성의 개발이 학교 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또래애착(Chang, Song, & Cho, 2011) 강화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입학과 더

불어 청소년기에 공식적으로 입문하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인

성 강화 프로그램의 일안으로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질이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Lee & Kim, 2008)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초기 청소년의 자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계발 

프로그램은 또래애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궁

극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고유적 개념을 

기반으로 위기적 환경, 스트레스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

의 통제적 양육행동만을 토대로 또래애착에서의 자아탄력성 

역할을 조명하였다. 이 점은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 강점이면

서 동시에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

적인 양육행동인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위기적 환경 

요인 안에서 보호적 중재 역할을 한다는 자아탄력성의 개념

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적 측면과 관련하여 자아탄력

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중재적 조절 

효과가 아닌 매개적 인과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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